
‘희망이’ 꽃피다 ㅣ	고양뚝딱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일인 전구 교체나 못 

박기도 어떤 이에게는 큰 일이 될 수 있다. 

여기, 어려운 이웃의 소규모 생활 불편을 

해결하는 수리 지원 서비스 ‘고양뚝딱’이 있다. 

현장에 나서는 고양뚝딱 수리전담반을 만나 

그간의 활동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조명	교체,	배관수리,	단열재	부착,	방역···.	수리해야	하는	것들이	많지만	행동으

로	옮기는	데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다.	하지만	이제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도,	

한부모	가족도	안심하고	집안의	사소한	고장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생활	속	

작은	고장이나	불편사항을	혼자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고

양뚝딱’	서비스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고양뚝딱’은	작년에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올해	초	본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대상은	고양시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전구나	전

등	교체,	수도꼭지나	샤워기	교체,	출입문	경첩이나	방충망	보수	등	생활하며	부

딪히는	사소한	불편을	전담반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해결해준다.	

현재	활동	중인	전담반은	두	팀.	고양시	담당자와	함께	3인	1조로	신청	세대를	방

문해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대상자에	한함)은	주소

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사전방문을	거쳐	이후	수리작업이	이뤄진다.	

“보수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하

세요!”	고양뚝딱의	서비스	범위는	넓다.	전기,	냉·난방,	안전·위생,	소규모	

수리	등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활	불편	전반을	다룬다.	얼핏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취약계층에게	난감했던	부분을	해결해주어	서비스	만족

도가	높다.	

사전교육과	경보수	훈련을	거쳐	전담반에	참여한	활동가	신동근,	박성진	

씨는	현장에서	수리하며	느끼는	보람이	크다고	말한다.	

현재는	2개	전담팀이	한	달	평균	80~90건의	수리를	해결하고	있다.	두	

사람은	“아직	고양뚝딱을	모르는	이웃들이	많다”면서,	“고양뚝딱을	통해	

보다	많은	이웃들의	삶에	불편함이	사라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어려운 이웃의 생활 속 작은 불편

‘고양뚝딱’이 
해결해드립니다

01   취약계층 가정 내 소규모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수리 지원

02  한 가구 당 1년에 3회 이내로 신청

03  공사비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  

건물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사 등은 서비스에서 제외

문의  고양시 민원콜센터 ☎ 031-909-9000

현장에 가보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홀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에  

어르신이 고맙다고 인사를 

전해주시면 감사하면서도 

안쓰러운 마음도 듭니다. 

앞으로도 주위를 살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손길을 전하고 싶습니다.

작은 고장, 

이제는 문제없어요

나의 손길이 

다른 이에게

왼쪽부터 수리전담반 신동근 씨, 박성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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